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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는 놀이를 통해 창조적인 본질을 표현한다”

‘생각하는 관찰’을 통해 창의력·표현력 신장시키는 미술 교육 <놀작>

<놀작>의‘생각하는 관찰’은 창의적과 표현력

을 발달시킨다. 처음 생각에 새로운 발상을 덧붙

이고 하나씩 구체화 시키는 과정이 반복되어 습관

화 될 때 아이의 생각이 다듬어지고 표현이 정교

해지면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유아기 때부터 형성된 습관은 

성인이 되어 구체적 과제 해결의 힘으로 발현된다. 

이제 유아의 창의력과 표현력 

발달을 위한 <놀작>의‘생각하

는 관찰’미술 교육을 풀러턴에

서도 만날 수 있다. 6살 아들과 

3살 딸을 키우면서 주말에는 미

술 클래스를 만들어 수업을 하

고 있던 한 엄마는 자신의 아이

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

인 미술교육은 없을까? 하고 고

민하던 중 유아미술 전문 커리

큘럼인 <놀작>을 알게 됐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미술교육 즉, 표현 중심, 결과물 위주, 주

입식 미술교육이 아이들 미술교육과는 맞지 않음

을 알았고, 놀작의 생각하는 관찰 중심의 미술 교

육이 아이들에게 관찰력과 사고력, 창의력과 표현

력을 발달시킨다는 것을 확신하고 풀러턴에 <놀

작>의 문을 열었다. 그가 바로 풀러턴 <놀작>의 

승원 원장이다.

그는“<놀작>의 교육과정은 아이들의 발달 단

계와 맞물려 그 시기에 꼭 필요한 적기 교육을 지

향하고 있으며, 실물 관찰을 통한 언어표현력과 관

찰력 발달, 드로잉의 기초를 다지는 능력, 다양한 

문제 상황을 통한 창의력 발달, 작품 감상을 통한 

발상력과 표현력 발달, 소그룹 수업 진행으로 자

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자신

감을 키워줍니다.”라며 <놀작>만이 수업 특징을 

설명했다.

<놀작>에서는 지금 5세 이상 유아와 초등생을 

대상으로 그리기 능력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내 

아이에게 창의적과 표현력 신장을 위해 미술 교육

을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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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독일의 프리드리

히 빌헬름 아우구스트 프뢰벨은‘놀이는 유년기

에 있어 가장 순수하고 영적인 인간 활동이다.’

라며‘유아는 놀이를 통해 창조적인 본질을 표현

한다.’고 말했다. 유아는 놀이로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교감하면서 새로운 세상의 창조자로 성장

한다.

유아는 끊임없이 놀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밖으로 표현하려고 한

다. 놀이의 순수성에서 창조되는 다

양한 이야기와 이미지, 활동 표현이 

곧 창작이다. 놀이와 창작은 유아의 

성장과 배움에 함께 해야 할 숙명이

고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놀이와 창작을 유아 미술교육에 

도입해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

고 있는 업체가 있다. 바로 <놀작>이다. <놀작>

은‘놀이와 창작’의 줄임말이다.

<놀작>이‘관찰(놀이)’를 미술교육에 도입한 

이유는‘그린다’는 행위의 본질은‘보는 것’이

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학적인‘관찰’은 사물

을 객관화하고 계량화하지만 <놀작>의‘관찰’

은 자신의 주관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다. 하나의 

사물을 다양한 감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관찰 

과정’과 자신만의 해석 과정을 통해 정보를 저장

하고 처리하는‘생각하는 과정’. <놀작>은 이 두 

과정을‘생각하는 관찰’이라 정의하고 교육철학

으로 삼고 있다.


